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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9. 22.(월) 16:10 배포 2025. 9. 22.(월) 08:30

‘명품특허 창출’ 이끄는 고품질 심사·심판관 시상!
- 특허청, ’25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 개최(9.22) -
- 우수 심사관 오종철 심사관 등 65명, 우수 심판관 송현채 심판관 등 6명 선정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22.(월) 16시 1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IP) 창출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우수 

심사·심판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출원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확성과 신속성을 겸비한 고품질 심사·심판으로 우리 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한 우수 심사·심판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엄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청렴성 또한 검증된 

오종철 심사관(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 등 우수 심사관 65명과 송현채 

심판관(심판93부) 등 우수 심판관 6명이 최정예 심사·심판관의 영예를 안았다.

 최근 특허청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혁신 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심사 시스템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검색·분석 시스템을 강화하여 

산업계의 빠른 기술 변화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는 한편, 반도체·첨단로봇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전문 심사 인력을 꾸준히 확충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 품질 확보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전통적인 심사·심판 업무를 넘어, 국가 연구개발(R&D)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은 특허청의 이러한 노력이 결국 일선 

심사·심판관들의 전문성과 헌신에서 시작됨을 강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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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기 특허청장은 “오늘 수상한 여러분은 단순히 특허를 심사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주춧돌을 놓는 개척자들”이라며,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명품 특허 창출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허청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붙임: 2025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사진

※ 현장 사진은 행사 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심사품질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조지훈 (042-481-5657)

담당자 사무관 박지형 (042-481-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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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5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사진

□ 2025년 상반기 우수 심사관 대표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 생활용품심사과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오종철 심사관 이상호 심사관 서광훈 심사관 김려원 심사관 윤소라 심사관

일반기계심사과 반도체설계심사과

강진영 심사관 최정민 심사관

□ 2025년 상반기 최우수 심판관

심판93부
송현채 심판관


